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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올래!”… 도심 속에서 만나는 
활력 넘치는 어촌

- 5. 11.(월)~5. 13.(수) 광화문광장에서 ‘2026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2026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어촌

올래!”라는 주제 아래, 도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어촌의 매력을 알리고 귀어귀촌

정보와 어촌관광 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전국의 귀어귀촌센터, 지자체, 어촌마을, 유관 공공기관 등 총 30개 관계기

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행사장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1:1 맞춤형 정책

상담과 창업지원 안내 등은 물론, 우수 귀어귀촌인 등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생생한 어촌 정착 성공기와 실제 어촌의 생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우리 마을 어촌 라이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 체험인 ‘수산물

한입여행’ 등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깊은 휴식을 선사할 특별한 프로그

램들도 진행된다.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바다멍 소리 명상’은 어촌의 고즈넉

한 풍경과 파도 소리를 활용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며,

퇴근길 직장인들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프로그램 ‘미드나잇 웨이브‧사운드리부트’를 통해 도심 속 고요한 밤바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 특색을 살린 어촌관광지와 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은

물론,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어촌형 워케이션 정보, 우수 어촌특화상품

등 다양한 어촌관광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민

들에게 어촌의 따뜻한 정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에서 희망을

찾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귀어귀촌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련 세부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 종합

정보 누리집(www.seali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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